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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 노인의의치보철 사후관리와관련하여의치관리교육이해에 따른 의치관리실태의차이를 확인

하고자 2016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지역의 65세 이상 의치 장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직접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특성에 따른 의치관리 교육이해는연령, 교육 수준, 의치제작비

용충당, 주관적 건강상태, 의치 위치, 상·하악 의치착용년수, 치과관리방문횟수, 구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 의치관리 교육이해을 종속변수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의치제작비용충당, 주관

적 건강상태, 구취 정도가 부(-)적 영향을 주었고, 의치 위치가 정(+)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의치 장착의 사후관

리에 있어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공통된 관리교육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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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get to know the actual condition of denture management

in understanding of denture management education relate to the post denture management of elderly, by

meeting directly, among elderly people (more than 65 years old) wearing dentures, using structured

guestionnaire from 15th Oct. to 15th Dec. 2016 in Daegu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denture management education according to age, education level,

cost of denture, general health condition, position of denture, period of wearing upper and bottom denture,

frequencies of dental treatment and degree of halitosis(p<0.05). As a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continuing

denture management education by studying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s needed and standardized

denture management manual has to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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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인구의 노령화 현

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노인복지 및 보건과

관련된정책수립과대책을추진하고있으며, 건강문제와

함께노인의구강건강문제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1]. 노인인구 증가, 수명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13년 18.1조원에서 ’14년 19.9조원으로 증가하

였으며,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5%에서 70.6%로 높아졌고, 2013년 75세 이하 노인에

대해 총의치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6년 7월부터 급여대

상 연령 기준이 만 65세로 내려가면서 노인인구의 의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구강건강으로 건강한 노령생활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그간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으

로조사되었으며건강보험적용도열악한수준이었다[2].

노인의구강건강은노인질병이나사회적, 신체적영역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인의

구강건강은중요한관리요소이다[3]. 그 중의치보철치료

는노인환자의저작기능을회복시켜주고심리적, 신체적

건강을유지하는데많은도움을주므로최근의치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

다[4]. 정상적범주의기능과심미성을갖춘구강환경은

건강한 삶의 필수요건이며, 삶의 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

을미치는중요한부분이다[5,6]. 그러나상당수의노인환

자들이치아결손으로인하여가철성의치나임플란트치

료가 필요하다[7]. 특히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가 상당부분 연령증가에 따른 치아상실에 기인하고

이러한치아상실에의한구강기능상실은의치보철로상

당부분 회복할 수 있다[8].

의치관련 기존 연구는 노인의 의치 착용에 영향을 미

치는요인을연구[9]하고, 노인의일반적특성에따른의

치관리의 차이[10]와 노인들에 대한 의치사용방법, 사후

관리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11]. 그리고노인의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의치만족도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

있고, 노인을보살피는인력인요양보호사의구강건강관

리교육의정도에따라노인의의치관리와칫솔질관리가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 실제적인 의치를

제작후의료기관에서의치관리교육을받은대상자를조

사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 교육이해여부에 따

른 의치 관리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노인의치보철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

노인 스스로가 올바른 의치 관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

는노인의의치보철사후관리와관련하여의치보철관리

실태를조사하고, 의치관리교육이해여부에따른의치관

리실태의 차이를 확인하여 의치관리 교육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노인의 특성

을 고려한 의치관리 교육지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

지역의 65세 이상노인 중치과에서의치관련치료를받

고있거나, 관내노인복지관, 요양원및경로당에있는의

치장착자를대상으로의료기관에서제작하지않은대상

자를 제외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담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사전교육을 받아 각 기

관을방문하여본연구의목적및방법을충분히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30부

를 배부하여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한 209부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조사도구는반[12], 유[13]의 설문내용을본연구의목

적에 맞게 수정 보완 후 분석의 내용과 분석 방법, 연구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특성 4문항, 의치관리실태

11문항, 의치관리교육경험과교육이해유무등으로구성

하였다.

2.3 자료분석
노인 의치환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문항 내적 일

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계수는 0.632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의치관리실태는 빈도분석, 일반적 특성

및 의치관리 실태와 의치관리 교육이해는 Chi square

test, 의치관리교육이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관련해

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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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의치관리 실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치관리 실태를 살펴

본결과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67.0%, ‘여자’가

33.0%였고, 연령은 ‘71-80세’가 38.2%, 학력은 ‘초졸’

33.5%, 의치제작 비용충당은 ‘본인’ 60.8%, 주관적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 55.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의치

관리 실태에서 의치의 종류는 국소의치 47.8%, 총의치

52.2%였고, 의치의 위치는 위아래 모두 장착이 62.7%로

가장 많았다. 의치장착년수는 5년 이상이 상악의치

31.1%, 하악의치 35.9%로 나타났다. 1일 의치세정횟수는

2회 40.2%, 세정시간은 1분간 42.6%, 의치관리를위한치

과방문은 ‘없다’가 28.1%로 가장 높았다. 구취의 정도는

‘보통’ 67.9%로 가장 많았고, 구강 내 염증 발생유무는

66.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관리 교육유무는

75.1%가 교육을받은적이있었고, 의치관리교육이해여

부는 66.5%가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만족도는

22.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 
of denture management

3.2 의치관리 교육이해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의치관리교육이해

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의치관리

교육이해여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이해 정도가 부족

하다고 했고(p<0.0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이해 부

족하였으며(p<0.05), 의치제작 비용충당에서본인부담으

로 제작을 했을 시 이해도가 높았다(p<0.05).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이해가 부족하였으며(p<0.01), 의치

위치가 상․하악 둘 다 있을 경우 교육이해가 낮았다

(p<0.01). 상․하악 의치착용년수가 오래될수록 교육이

해가 낮았고(p<0.01), 치과관리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이

해도가 높았고(p<0.05), 구취정도가 심할수록 의치관리

교육이해가 부족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Characteristic Classfication N %
Gender Male 140 67.0

Female 69 33.0
Age(year) ≦60 25 12.0

61-70 62 29.7
71-80 80 38.2
81≦ 42 20.1

Education Illiteracy 46 22.0
Elementary 70 33.5
Middle 46 22.0
High 37 17.7
College≦ 10 4.8

Payer of denture cost Take upon yourself 127 60.8
Children 69 33.0
Insurance 7 3.3
Relatives 4 1.9
Etc. 2 1.0

General health

condition

Very good 3 1.4
Good 49 23.4
Average 116 55.6
Bad 38 18.2
Very bad 3 1.4

Kind of denture Partial denture 100 47.8
Full denture 109 52.2

Denture position Upper 43 20.6
Lower 35 16.7
Both 131 62.7

Period of wearing
upper denture(years)

〈2 101 48.3

2-5 43 20.6

5-10 31 14.8
10〈 34 16.3

Period of wearing
lower denture(years)

〈2 95 45.4
2-5 39 18.7
5-10 33 15.8
10〈 42 20.1

Frequency of brushing

denture

Once 39 18.7
Twice 84 40.2
Three times 77 36.8
More than 4 times 9 4.3

Brushing time

(minutes)

1 89 42.6
2 42 20.1
3 19 9.1
4≦ 59 28.2

Frequencies of dental
treatment

No 59 28.1
1 34 16.3
2 39 18.7
3 29 13.9
4≦ 48 23.0

Degree of halitosis Very bad 2 1.0
Bad 20 9.6
Average 142 67.9
Good 41 19.6
Very good 4 1.9

Inflammatory disease
on oral health

Exist 138 66.0
Not Exist 71 34.0

Education for post
management of
denture

Yes 157 75.1

No 52 24.9

Understanding of
denture management
education

Understand 139 66.5

Not understand 70 33.5

Satisfaction of denture
condition

Very good 3 1.4
Good 44 21.1
Average 126 60.3
Bad 32 15.3
Very bad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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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egree of education for denture 
post-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3 의치관리 교육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의치관리교육이해에영향을미치는요

인을살펴본결과 Table 3과 같다. 의치관리교육이해여

부를종속변수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는의치

제작비용충당, 주관적건강상태, 구취 정도가 부(-)적 영

향을 주었고, 의치 위치가 정(+)적 영향을 주었다.

<Table 3> Considerable factors influence on understanding of denture management education
B SE Wals p Exp(B)

Constant 2.824 1.114 6.424 0.011 16.837
Age (Ref. ≦70 ) -0.405 0.392 1.070 0.301 0.667
Education (Ref.≦Elementary) 0.606 0.340 3.181 0.074 1.833
Payer of denture cost (Ref.Insurance, Relatives, Etc.) -2.336 1.101 4.500 0.034 0.097
General health condition(Ref. Bad) -0.886 0.361 6.011 0.014 0.412
Denture position (Ref. Both) 0.970 0.364 7.113 0.008 2.638
Wearing upper denture (Ref. 5 years) 0.174 0.517 0.113 0.736 1.190
Wearing lower denture (Ref. 5 years) -0.451 0.474 0.908 0.341 0.637
Frequencies of dental treatment(Ref.≦2) 0.124 0.358 0.121 0.728 1.132
Degree of halitosis(Ref. Bad) -0.915 0.382 5.743 0.017 0.401
Frequency of brushing denture(Ref. ≤2) 0.412 0.351 1.378 0.240 1.509
Satisfaction of denture condition(Ref. Bad) -0.540 0.421 1.648 0.199 0.583

2LL=230.839, Cox & Snell R2=0.157, Nagelkerke R2=0.218
Hosmer & Lemeshow chi2=2.410(d.f.=6, p=0.878)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inary Logistic Regression)

Characteristic Classfication Understand Not
understand p

Gender Male 91(65.0) 49(35.0) 0.511
Female 48(69.6) 21(30.4)

Age(year) ≦60 20(80.0) 5(20.0) 0.003**

61-70 48(77.4) 14(22.6)
71-80 52(65.0) 28(35.0)
81≦ 19(45.2) 23(54.8)

Education Illiteracy 21(45.7) 25(54.3) 0.014*

Elementary 49(70.0) 21(30.0)
Middle 36(78.3) 10(21.7)
High 26(70.3) 11(29.7)
College≦ 7(70.0) 3(30.0)

Payer of
denture cost

Take upon yourself 90(70.9) 37(29.1) 0.028*

Children 37(53.6) 32(46.4)
Insurance 7(100.0) 0(0.0)
Relatives 3(75.0) 1(25.0)
Etc. 2(100.0) 0(0.0)

General
health
condition

Very good 0(0.0) 3(100.0) 0.001**

Good 24(49.0) 25(51.0)
Average 88(75.9) 28(24.1)
Bad 26(68.4) 12(31.6)
Very bad 1(33.3) 2(66.7)

Kind
of denture

Partial denture 61(61.0) 39(39.0) 0.106
Full denture 78(71.6) 31(28.4)

Denture
position

Upper 35(81.4) 8(18.6) 0.001**

Lower 29(82.9) 6(17.1)
Both 75(57.3) 56(42.7)

Period of
wearing
upper
denture
(years)

〈2 80(79.2) 21(20.8) 0.001**

2-5 21(48.8) 22(51.2)
5-10 20(64.5) 11(35.5)
10〈 18(52.9) 16(47.1)

Period of
wearing
lower
denture
(years)

〈2 74(77.9) 21(22.1) 0.008**

2-5 23(59.0) 16(41.0)
5-10 21(63.6) 12(36.4)
10〈 21(50.0) 21(50.0)

Frequency
of brushing
denture

1 26(66.7) 13(33.3) 0.077
2 53(63.1) 31(36.9)
3 57(74.0) 20(26.0)
4≦ 3(33.3) 6(66.7)

Brushing
time
(minutes)

1 58(65.2) 31(34.8) 0.399
2 27(64.3) 15(35.7)
3 16(84.2) 3(15.8)
4≦ 38(64.4) 21(35.6)

Frequencies of
dental
treatment

No 31(52.5) 28(47.5) 0.037*

1 25(73.5) 9(26.5)
2 30(76.9) 9(23.1)
3 17(58.6) 12(41.4)
4≦ 36(75.0) 12(25.0)

Degree of
halitosis

Very bad 0(0.0) 2(100.0) 0.001**

Bad 9(45.0) 11(55.0)
Average 107(75.4) 35(24.6)
Good 21(51.2) 20(48.8)
Very good 2(50.0) 2(50.0)

Inflammatory
disease on oral
health

Exist 94(68.1) 44(31.9) 0.492

Not Exist 45(63.4) 26(36.6)

N(%)
*p<0.05, **p<0.01; Chi 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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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보철 치료의 하

나인의치는치아상실로인한장애를극복하고영양상

태와관련하여노인의구강건강과삶의질에기여할수

있다[11]. 본 연구는 노인의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받고관리하기위해의치사후관리와관련한노인들

의 의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치과 병․의원에서 일반

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의 이해유무정도와 그에 따른 관

리방안을모색하고자연구가시작되었다. 한석윤등[12]

은 노인들의 구강건강의유지와의치의수명을연장시

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한 올바른 의치

사용법과 자가 관리법 등의 습득 및 노인구강보건교육

을 통한 지속적인 의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 하지만본연구의결과의치장착자들이교육이해유

무에서 66.5%만이 이해를 한다고 했다. 이는 연령이 고

령임과인구사회학적배경을고려하지않고관리교육이

일괄 전달된 결과라 사료되어진다.

의치관리교육이해는본인및자녀가아닌경로로의

치제작비용을 충당한 경우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태정 등[13]의 노인 치과보철물 실태

에 관한 연구에서 월 평균 수입이 많은 노인이 의치 교

육을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경제적상황에따

른 의치교육 여부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더

나아가의치제작비용부담자에따라의치관리교육이해

여부를확인함으로써월평균수입이외에의치교육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았다.

주관적건강상태가좋은노인은의치관리교육을이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은 등[14]의 노인

구강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한노인은구강건강정보이해능력점수가더높게

나타났으며본연구와상이한결과를나타냈다. 이는 주

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의치 관리 교육에 집중

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규은 등[14]의 연구에서 건강상

태가 좋은 노인이 이해력이 높으므로 구강건강관리 최

선을다한결과로보여진다. 그러므로추후연구에서는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치의 사후관리를 통한 의치수명과 관련이 있는 의

치관리교육은주관적건강상태가양호함에도불구하고

이해도가부족한것으로나타난것은추후연구를통해

원인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치의위치는상, 하악모두의치를장착한노인보다

상악 또는 하악에만 의치를 장착한 노인이 의치세정교

육을이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상희등[1]의 노인의

치장착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총의

치장착노인의구강건강관련삶의질점수가전반적으

로 국소의치 장착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혜정 등

[15]은국소의치장착노인의저작기능만족도가총의치

장착노인보다높게나타났다. 의치위치에대한의치사

용은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 의치세정교육에 관한 이해가 상악 또는 하악에

만의치를장착한노인의이해도가높은것은의치장착

연령, 구강위생상태등다양한요인과함께영향을미칠

것으로사료되며추후연구를통해확인할필요가있겠다.

구취를 느끼지 않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의치관리 교

육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옥 등[16]

의 노인들의주관적구강건강상태인식과구강보건교육

에 관한 연구에서 구취는 저작 문제, 연하 문제, 치은출

혈, 구강건조증, 대인기피와연관이있는것으로보고하

고있다. 박홍련등[17]이 노인의 주관적건강상태와사

회효능감및구강관련삶의질연구에서구취는독거노

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취와 의치관련연구는다른구강질환및증상과의관

련성 또는 사회적, 구강관련 등의 만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다. 구취에 따른 의치관리 교육이해에

관한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며본연구의결과를토대

로 추가적인 의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있겠다. 구강건강의유지, 증진및관리하는방법

에 대한 교육은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도모하여구강건강과더불어전신건강을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18]. 특히 노인의 특성을 고려

한다면의치장착자는의치관리법과구강건강관리에대

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

며, 교육 시 정기적인 치과 내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한정된결과이며사회활동을하지않는노

인은연구에참여하지않아추후후속연구가필요할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의치 사후

관리를 확인하였고, 의치관리 교육이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통해 의치관리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에서 고

려해야할취약부분을확인하였다. 이에의치장착노인

들을대상으로구강관리전문가들이올바른의치관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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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위한매뉴얼을개발시적절한관리방법을제시함

으로써 의치만족도를 높이고, 의치장착 대상 노인의 구

강보건교육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S. H. Yu, Y. I. Kim, H. S. Lee,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J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Vol. 32, No. 4, pp. 575-586, 2008.

[2]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

jsp?PAR_MENU_ID(2017).

[3] J. U. Back, "The Effect of Oral Health on To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38,

No. 1, pp. 81-98, 2012.

[4] C. J. Lee, S. B. Bok, J. Y. Bae, H. H. Lee,

“Comparative Adaptation Accuracy of Acrylic

Denture Bases Evaluated by Two Different

Methods", Dent Materials J, Vol. 29, No. 4, pp.

411-417, 2010.

[5] K. J. Min, J. A. Do, "The influence of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on Self-Esteem of Patients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7, pp. 1773-1778, 2009.

https://doi.org/10.5762/KAIS.2009.10.7.1773

[6] J. E. Ha, N. H. Kim, B. H. Jin, H. D. Kim, D. I. Paik,

K. H. Bae, "The improvement of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y the National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J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Vol. 33, No. 2, pp. 227-234,

2009.

[7] Y. Y. Jung, H. J. Park,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Appearance of Needing Denture Oral

HealthCondition and Oral Health Behavior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71-280,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71

[8] M. J.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icatory

Ability and the Quality of Life Oral Health-Related

Using OHIP-14 of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 341-348, 2016.

https://doi.org/10.14400/JDC.2016.14.9.341

[9] S. H. Woo, E. J. Kim, "A Study on Oral Health

Care of the Elderly in Rural People Using

Dentures"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 14, No. 4, pp. 277-286, 2012.

[10] E. K. Lee, S. S. Park, M. S. Cho,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Removable

Partial Denture Survey"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 12, No. 4, pp. 383-396, 2010.

[11] D. H. Han, H. D. Kim, B. H. Jin, D. I. Paik, K, H.

Bae, "The Comparison Between Denture Group and

Oral Health Promotion Group among Korean

Elders" J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Vol.

30, No. 4, pp. 431-437, 2006.

[12] S. Y. Han, B. J. Bae, H. S. Lee, "Factors Affecting

Period of weared and Post Management of Denture

of the Elderly-Rural areas in Gyoungbook

Province"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Vol. 34, No. 4, pp. 433-445, 2012.

[13] T. J. Lee, J. O. J. Jung, K. H. Lee,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Dental Prosthesis of the

Elderly in Seoul and Gyeonggi-do"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Vol. 33, No. 4, pp.

369-378, 2011.

[14] K. E. Lee, Y. H. Yom, S. S. Kim, "Gender

Differences in Oral Health Literacy related Factors

among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5, No. 1, pp.

54-64, 2014.

https://doi.org/10.12799/jkachn.2014.25.1.54

[15] H. J. Youn, S. A. Lim, E. J. Jung, "Influencing

Factors of Removable Dentur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5, No. 3, pp. 435-442, 2015.

[16] J. O. Jung, A. H. Song, S. K. Kim, "A study on

the Oral Health Education Needs According to Self

Perception of the Oral Condition of Senior Citizens

in Some Area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노인의 의치관리 교육이해에 따른 의치관리 실태 연구 165
Dental Hygiene, Vol. 13, No. 5, pp. 797-805, 2013.

[17] H. R. Park, I. Y. Ku, S. J. Moon, "A Study on

Social Efficacy of Senior Citizens in Welfare

Centers in Some Areas according to Their

Subjective Oral Health and Their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 pp. 1000-1009, 2014.

https://doi.org/10.5762/KAIS.2014.15.2.1000

[18] K. M. Gu et al, “Oral Health Education” 3th ed, pp.

10-11, Komoonsa, 2013.

저자소개

이 정 화(Jung-Hwa Lee)               [정회원]
•2010년 8월 : 영남대학교보건학

과 (보건학박사)

•2004년 3월 ~ 2013년 8월 : 포항

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2013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

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 구강보건학, 치의학융합

김 지 화(Ji-Hwa Kim)                [정회원]
•2007년 8월 : 계명대학교공중보

건학과 (보건학박사)

•2001년 3월 ~ 현재: 포항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 구강보건학, 치의학융합


